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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
Q fever is a zoonosis caused by Coxiella burnetti that is important not only for livestock but also for 
humans.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infection rate of Q fever by examining the prevalence of anti-
body titers in cattle in Sejong City. From March to October 2018, 505 samples of Hanwoo serum and 
47 samples of bulk-tank milk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ELISA. According to the result, 25 
(53.2%) out of 47 bulk-tank milk samples were antibody positive and 28 (5.5%) out of 505 cows were 
antibody positive. The seroprevalence of C. burnetii increased with age (＜1 y=0%, 1∼2 y=4.1%, 
3∼5 y=7.5%, ≥6 y=9.6%) and was higher in females (6.5%) compared to males (0%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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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   론

  인수공통전염병인 큐열은 절대세포 내 기생 세균인 

Coxiella burnetii에 의해 유발된다(Kargar 등, 2015). C. 

burnetii는 1935년 호주의 도축작업자에서 처음 보고

된 후 세계적으로 인류보건에 중요 질병원인체가 되

었다(González-Barrio와 Ruiz-Fons, 2018). C. burnetii는 

반추류, 개, 고양이 같은 포유류뿐만 아니라 파충류, 

양서류, 조류, 어류, 절지동물 등 광범위한 숙주범위를 

가진다. 그 중 소, 양, 염소가 사람의 C. burnetii 주요 

감염원으로 알려져 있으나, 도심지역에서는 반려동물

인 개, 고양이 등이 발병에 잠재적 요인으로 보고되었

다(Fournier 등, 1998; Khalili 등, 2011; Kargar 등, 2015). 

동물간의 균 전파는 진드기 등 절지동물에 의해 이루

어진다(Maurin과 Raoult, 1999). 감염된 동물은 태반, 

양수 등을 통해 높은 농도로 균을 배출하며 요, 분변, 

우유에서도 낮은 농도로 배출된다. 뿐만 아니라 질 점

액, 분변, 우유에서는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배출가능

하다. 또한 C. burnetii는 열과 건조, 소독약에 저항성

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서 매우 안정적이다(Khalili와 

Sakhaee, 2009; Khalili 등, 2011). 

  큐열은 오염된 가축이나 축산물에 접촉하는 수의

사, 도축 관련 종사자, 축산업자 등이 고위험직업군으

로 알려져 있다(질병관리본부, 2014). 사람으로 주 감

염은 C. burnetii에 오염된 비말흡입이며, 살균되지 않

은 원유를 먹을 경우도 가능하지만, 사람에서 사람으

로 감염은 드물다(Fournier 등, 1998; Maurin과 Raoult, 

1999). 감염된 사람은 2∼3주의 잠복기를 가지며 50%

정도는 무증상이나 절반은 급성으로 고열과 폐렴, 간

염을 일으키기도 한다. 대부분 환자들은 자연 치유되

나 환자의 1∼2%는 사망할 수도 있고 만성으로 증상

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심내막염이 합병증으로 발생

할 수 있다(질병관리본부, 2014). 반추수에서는 유산, 

사산 등 번식장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증상이나 

만성감염으로 남을 수 있다(Khalili와 Sakhaee, 2009; 

Khalili 등, 2011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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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1. Prevalence of antibodies to Coxiella burnetii in bulk-tank milk of dairy cattle 

Sample
Number of Prevalence rate (%)

Sample Positive Suspected Positive Positive+suspected

Bulk-tank milk 47 25 5 53.2 63.8

  큐열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가축 질병 뿐 아니라 

공중보건학적으로도 위험성이 높은 질병이며, 국내외 

젖소 및 육우에 대한 항체 보유율 조사는 활발히 이루

어져 있다.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 젖소 

및 한우에 대한 항체 보유율 등 조사를 통해 감염 정

도를 파악하여, 소 사육농가 방역지도 및 공중보건학

적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.

재료 및 방법

공시재료

 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기타 

가축질병 검사로 의뢰된 소 혈청 505점 및 47개 착유

농가 집합유를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. 

큐열 항체 검사

  집합유 및 혈청의 큐열 항체가 조사는 Q-Fever 

Antibody Test kit (IDEXX, Switzerland)를 사용하여 제

조사 설명에 따라 실시하였다. 농축세척액(10x)을 증

류수로 1/10로 희석하여 세척액(1×)을 준비하고 크림

층을 제거한 집합유를 세척액(1×)으로 1/5로, 혈청 및 

양성음성 컨트롤의 경우 1/400로 희석하였다. 희석한 

샘플과 양성 대조액(2 wells), 음성 대조액(2 wells)을 

플레이트에 각각 100 L씩 분주하고 37°C에서 1시간 

동안 반응시켰다. 이어 각 well 당 300 L씩 세척액으

로 3회 반복 세척하고 Conjugate를 100 L씩 각 well

에 분주한 후 37°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. 반응 

후 well 당 300 L씩 세척액으로 3회 반복 세척하고 

100 L의 TMB Substrate N.12을 분주하고 상온에서 

직사광을 피해 15분간 반응시켰다. 반응이 끝난 플레

이트에 100 L의 Stop Solution N.3를 각 well에 분주

하고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(Epoch2, Biotek, 

USA)를 사용하여 4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

였다. 결과판정은 S/P (sample/positive control) 비율이 

S/P%＜30%는 음성, 30%≤S/P%＜40%는 의양성, 

S/P%≥40%는 양성으로 판정하였다.

통계학적 분석

  각각의 ELISA 반응에서 얻은 결과들을 분류하고, 

연령별, 성별로 비교분석하였다. 여기서 얻은 수치들

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MinitabⓇ 17을 이용하여 

chi-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. 

결    과

집합유의 큐열 항체 보유율

 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47개 착유농가에서 집합유 

검사 결과 약 53.2% (25/47), 의양성 포함 시 63.8% 

(30/47)의 큐열 항체 보유율이 확인되었다(Table 1).

한우의 큐열 항체 보유율

  2018년 한우 505두 혈청 샘플검사 결과 28두 양성, 

4두 의양성, 473두 음성이 확인되었다. 약 5.5% (28/505), 

의양성 포함 시 6.3% (32/505)의 큐열 항체 보유율이 

나타났으며, 농가수로는 201호 중 양성 14호(7%), 의

양성 포함 총 16호(8%)에서 보유율을 보였다(Table 2). 

연령별로는 1세 미만 0% (0/67), 1∼2세 4.1% (7/172), 

3∼5세 7.5% (16/214), 6세 이상 9.6% (5/52) 순으로 

큐열 항체 보유율이 확인되었다(Table 3). 성별을 기준

으로 했을 때, 수컷(거세 포함)은 전두 음성 이였으며, 

암컷이 양성 28두, 의양성 4두로 6.5% (28/431) 의양성 

포함7.4% (32/431)의 항체 보유율이 확인되었다(Table 4). 

성별 구분에서는 암컷이 수컷보다 항체 보유율이 유

의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(P＜0.001).

고    찰

  우유는 Q열 감염의 주된 경로는 아니지만 많은 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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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2. Seroprevalence of Coxiella burnetii in Hanwoo and farms 

Sample
Number of Prevalence rate (%)

Sample Positive Suspected Positive Positive+suspected

Hanwoo 505 28 4 5.5 6.3
Farms 201 14 2 7.0 8.0

Table 3. Seroprevalence of Coxiella burnetii in Hanwoo according to age

Age (year)
Number of Hanwoo Prevalence rate (%)

Sample Positive Suspected Positive* Positive+suspected

＜1 67 0 0 0 0
1∼2 172 7 3 4.1 5.8
3∼5 214 16 1 7.5 7.9
6≤ 52 5 0 9.6 9.6
Total 505 28 4 5.5 6.3

*P=0.050.

Table 4. Seroprevalence of Coxiella burnetii in Hanwoo according to sex

Sex
Number of Hanwoo Prevalence rate (%)*

Sample Positive Suspected Positive Positive +suspected

Male†   74   0 0 0 0
Female‡ 431 28 4 6.5 7.4
Total 505 28 4 5.5 6.3

*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(P＜0.001). 
†Mean age 12 months. 
‡Mean age 42 months.

의 C. burnetii를 포함하고 있으며, 몇 개월간 지속적으

로 배출이 가능하다(Maurin과 Raoult, 1999; Khalili 등, 

2011). 그래서 집합유는 젖소군집의 항체 보유율을 검

사하기에 좋은 샘플로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

어졌으며, 국외에서는 이란 45.4%, 아일랜드 37.9%, 

벨기에 57.8%의 항체 보유율에 대한 보고가 있고, 국

내에서는 경북 54%, 광주 57.1%로 항체 보유율이 보

고되었다(Paiba 등, 1999; Kim 등, 2005; Khalili 등, 

2011; Ryan 등, 2011; Czaplicki 등, 2012; Ouh 등, 

2013; Ouh 등, 2013; Kargar 등, 2015; Na 등, 2016). 이

번 조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착유 농가의 항체 보유

율은 53.2%로 국내 다른 지역과 비슷한 보유율을 보

였다. 다만 집합유의 큐열 항체검사는 현재 감염상태

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, 개체별 진단보다

는 농장 단위의 모니터링에 적합하다(Kim 등, 2014).

  국내 한우의 경우, Kim 등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제

주(18.9%)를 제외한 전국 3.2%의 항체보유율이 보고

되었고, 광주 0.4%, 대구 1.2%의 항체보유율이 보고되

었다(Kim 등, 2014).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조사에서는 

5.5%의 항체 보유율로 제주보다는 낮은 수치였지만 

제주를 제외한 전국 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. 세종

특별자치시가 타 지역보다 한우에서 큐열감염이 더 

많은 것을 의미하며, 인체큐열 감염과 연계하여 비교

분석도 필요하다. 

  연령별 조사에서는 1세 미만 0% (0/67), 1∼2세 

4.1% (7/172), 3∼5세 7.5% (16/214), 6세 이상 9.6% 

(5/52)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항체 보유율이 증가하

였고(P=0.050), 국내외 논문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

였다(McCaughey 등, 2010; Alvarez 등, 2012; Ouh 등 

2013; Na 등, 2016).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암컷

(6.5%)이 수컷(0%)보다 항체보유율이 유의적으로 높

게 나타났으며(P＜0.001), 이는 암컷이 수컷보다 항체

보유율이 높다는 기존 논문과도 일치하였다(McCaughey 

등, 2010; Paul 등, 2014; Gang 등, 2016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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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젖소농장의 항체보유율은 53.2%인데 반해 한우농

장의 항체보유율은 7.0%로 젖소농장에 비해 낮은 수

치를 나타냈다. 이는 착유농장의 젖소는 주로 암컷들

만 사육되며, 우유와 분만산물을 통해 다량의 균을 배

출하게 된다. 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에 도축하는 한우

에 비해 오랫동안 사육되어 감염의 기회는 증가하게 

된다. 따라서 감염 기회가 높은 젖소는 한우보다 항체

보유율이 높게 되고, 연령이 증가할수록 큐열 항체 보

유율은 높아지게 된다(Kim 등, 2014). 송아지보다 연

령 높을수록 보유율이 높다는 것은 큐열이 어미에 의

한 수직전파보다 수평전파에 의해 전염된다는 것을 

의미한다(McCaughey 등, 2010). 수컷과 암컷의 항체보

유율 차이도 젖소와 한우의 경우에서와 같이 수컷은 

송아지 때 비육농장으로 판매되어 일찍 도축되는 반

면, 암컷은 번식농장에서 오랜 기간 사육되면서, 분만 

산물 내 고농도로 배출된 균과 접촉하게 되면서 감염

기회는 증가하게 된다. 이번 조사에서도 암컷의 평균

연령은 42개월로 수컷의 평균연령 12개월보다 사육기

간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  국내에서 인체큐열은 2006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

지정된 이후 검사의뢰와 진단이 활발해짐에 따라 감

염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, 사람에서 주된 

전파원인은 가축으로 추정된다. 2016년 시ㆍ도별 기

준으로 볼 때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 10만 명당 1.32

건으로 큐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

(질병관리본부, 2017).

  세종시 젖소의 경우 53.2%로 젖소농가 절반 이상에

서 큐열감염이 확인되어, 양성 착유농가 25호 종사자

를 대상으로 인체 큐열 검사를 홍보하였지만, 2호만 

검사에 응하는 등 축산 종사자들의 큐열에 대한 정보

와 관심은 매우 낮은 편이였다. 이는 가축이나 인체의 

불현성 감염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적ㆍ육체적 피해

를 체감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. 한

우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평균보다 높은 항체보유

율을 보였으며, 인체큐열 감염도 전국적으로 높은 감

염률을 보였다. 큐열은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깊은 

주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가 방역지도 및 

홍보로 큐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.

  본 조사는 부족한 젖소 개체별 항체보유율, 한우의 

샘플 수, 항원 검사 등으로 충분한 결과 해석이 부족

하여, 추후 데이터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

겨지며,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반

려동물에 대한 큐열 검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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